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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aim to examine the effect of extract from several herbs on wound treatment which are grown naturally in 
Namwon province. Methods: Adult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assigned to 6 of 2 group: control group (C, n= 6), experimental 
group (E, n= 6). Rats in E group had 3 sessions (everyday) for 4 days or 8 days of the extract treatment which was composed of Ger-
man chemomile, Teatree and Lavender (CTL). Results: CTL extract on wound-induced mice showed significantly the increase of wound 
treatment rate (WTR), epidermal gap (EP) and collagen density (CD), compared with control. Conclusion: CTL extract may be a puta-
tive resources for cure or treatment of wound.

Key Words: German chamomile; Epithelial attachments; Wound healing
국문주요어: 저먼 캐모마일, 표피간격, 상처 치유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창상의 회복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다 나은 치료물질 또는 치료

방법을 찾고자 연구자들의 계속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Kwon, 

Choi, Yoon, & Ki, 2010; Nam, 2010; Zhao, 2009).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치료물질 중에 허브가 있으며, 이것들을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효

능 분석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attaglia, 2003; Kwon 

et al., 2010; Nam, 2010). 최근 간호학에서도 허브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essential oil)을 창상치유 간호에 적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Hur & Han, 2004). 이러한 허브는 서양에서 오래전부터 각종 

질환의 치료나 예방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식물의 함유성분과 일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포내에서 생산되는 소량의 정유 성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dr, Zullyt, Merino, & Schulz, 2007). 특히, 정유

는 일명 에센셜오일로도 불리우며, 일종의 방향족 화합물로서 다

른 세포함유성분과 함께 유효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

다(Owlia, Rasooli, & Saderi, 2007). 허브의 함유성분을 구성하고 있

는 화학물질들의 합성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발

론산경로(mevalonic pathway)를 통해 만들어지는 터핀류(terpenes)

와 시키믹경로(shikimic pathway)에 의한 페닐프로판류(phenylpro-

pane)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Gould, 1997). 이들에 의하

여 생산된 물질성분들은 여러 질환에 유효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터핀류중 세스퀴터핀에 속하는 카마쥴렌

(chamazulene)은 종양억제나 흉터에 효과가 있으며, 캐모마일(chem-

omile)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Safayhi, Sabieraj, Sailer, & Ammon, 1994). 

또한 케톤류(ketons)는 흉터나 피부재생에 유효하며, 라벤더(l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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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나 제라늄(geranium) 등에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Lee, 2007), 터

핀알콜류는 향이 상쾌하며 살균이나 피부재생, 항균에 효과가 있

으며, 티트리(tea tree)나 스위트마조람(sweet majoram) 등에 다량 함

유되어 있다(Moleyar & Narasimham, 1992). 이와 같이 저먼캐모마일

(Matricaria chamomila)은 동상은 물론 여드름이나 습진과 같은 피

부질환, 항염, 항균 등에 효과적이어서 인도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서양에서 오래전부터 가정상비약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Lee, 

Min, Sin, & Kim, 2008). 또한, 라벤더(Lavendula angustifolia)는 향의 

여왕으로 불릴만큼 미용효과는 물론 살균, 상처치유, 항염, 항산화

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창상이나 관절염치료

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 Cho, 1999). 티트리

(Melaleuca alternifolia)의 향은 상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특히, 

알코올성의 화학성을 가지고 있어 상처치유에 효과가 뛰어나며 그 

밖에도 항염이나 항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Tong, Altman, & Barnetson, 1992). 

이러한 허브의 성분들에 대한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

루어지고 있으며 몇 가지 허브들을 블렌딩(blending)한 복합성분의 

효능이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Choi 

& Kim, 2009; Kim, Cha, Kim, & Kim, 2010; Maiche, Gröhn, & Mäki-

Hokkonen, 199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라벤더를 비롯한 티트리, 

저먼캐모마일 등의 각각에 대한 항산화능이나 항균효과에 대한 연

구는 되어 있으나(Owlia et al., 2007) 생리활성분석을 근거로 이 세가

지 오일을 블렌딩하여 창상에 대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남원에서 자생하고 있는 허브의 일종인 저먼캐모마일(Ger-

man chamomile), 티트리(Tea tree) 및 라벤더(Lavender) (이하 CTL이

라 명명함)에서 얻은 추출물이 창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흰쥐의 창상모델에 적용한 후 CTL 추출물이 창상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원자생 허브의 혼합추출물(CTL)이 창상 치

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대조군과 추출물 처치군인 실험군으로 

나누어 창상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체중변화을 가져오는지 확인

한다.

2)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표피간격의 변화를 측정한다.

3)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콜라겐 밀도에 차이가 있는가

를 측정한다.

4)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 간의 상처치유율을 측정하여 허

브를 이용한 창상회복간호를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동등성 대조군 사후 설계로 수행되었으며 실험동물

은 무작위로 두 군을 배정하였다. 두 군 모두 피부털을 제거한 후 피

부에 직경 5 mm 크기의 상처를 유발시켰다. 대조군은 8일간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추출물 처리군(Control: C)은 4일 또는 8일간 매

일 3회씩 상처부위에 CTL 추출물을 도포하였다.

2. 연구 대상

실험동물은 피부병변이 없는 생후 7주(체중 227.42± 4.03 g)의 Spra-

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였다. 실험대상 동물은 실험기간

동안 bioclean cage에 1마리씩 분리하여 고형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먹게 하였으며 온도는 22 ± 1°C, 습도는 52 ± 1%, 명암주기는 12/12시

간씩 자연광으로 하였다. 실험대상 동물의 수는 인도적인 실험 기법

의 원리(Russell, Burch, Hume, & Welfare, 1959)를 기준으로 12마리의 

흰쥐를 대조군과 추출물 처치군에 각각 6마리씩 무작위로 배정하

였다.

3. 실험방법

1) 상처유발

흰쥐를 마취 하에서 피부털을 제거한 다음 75% 알코올로 피부를 

소독하고 척주와 하지사이의 피부에 직경 5 mm 크기의 상처를 유

발시켰다. 피부상처 유발 후 2차 치유를 유도하기 위해 봉합하지 않

고 상처부위를 멸균 소독된 거즈로 덮어 드레싱하였다. 

2) 허브추출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하고 있는 화훼자원연구소에서 시험재배

중인 저먼캐모마일, 티트리, 라벤더를 각각 66.8 g, 74.7 g, 62.1 g을 수

확한 후 자동압력조절과 자동온도조절시스템이 설치된 수조용기

에 각각 이의 3배 정도의 증류수를 넣은 다음 일정온도와 일정 압

력 하에서 1시간 동안 열수추출을 시행하였다. 추출된 추출액은 여

과를 거쳐 실험에 필요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

람의 경우(60 kg 기준에서)에 1.5%의 희석률 사용을 감안하여 쥐의 

무게를 20 g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0.025%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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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출물의 도포 

저먼캐모마일, 티트리, 라벤더를 각각 1:1:1의 동일분량으로 혼합

한 액(CTL)을 희석하여 상처유발 직후부터 상처부위에 1일 3회씩 4

일 또는 8일 동안 도포하였다. 대조군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4) 상처 면적 측정 및 치유율 산출 

실험동물은 생검 직후 및 최종 처치 직후에 상처의 면적을 측정

하였다. 즉, 상처면적 감소 비율을 처치 전과 처치 후에 대한 백분율

로 산출하여 대조군과 비교하여 상처 치유율을 측정하였다. 

5) 조직학적 검사 

4일 처치 및 8일 처치 후 에테르 마취하에 실험동물의 상처부위 

피부를 멸균된 적출기로 적출하고 조직의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카

드보드에 붙인 다음 즉시 10% PBF용액에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 

표본은 자동침투기(Rumcorn, England)에 넣어 알코올 상승 순으로 

탈수하였다. 탈수 완료 후 xylene에 의한 투명과정을 거쳐 파라핀으

로 포매한 다음 박절기(Microme, Germany)를 사용하여 수직 방향

으로 5 µm의 두께로 박절하여 연속절편을 제작하였다. 절편조직은 

60°C의 slide warmer에 1시간 동안 건조시킨 다음 xylene으로 탈파

라핀 후 알코올을 농도 순으로 함수, 수세시켜 각각 H-E염색과 MT

염색을 시행하였다. 

6) 표피간격과 콜라겐 밀도 측정

HE와 MT로 염색한 조직을 광학현미경(Olympus, Japan)으로 관찰

하여 상처부위를 배율확대한 후 영상카메라로 포착하여 TIF (tagged 

image «le)로 저장하였다. 모든 영상은 광학현미경 빛의 강도와 영상

분석프로그램의 영상조절 기능을 이용하여 실제 염색과 가장 유사

한 영상을 얻었다. 포착한 영상은 450 MHz 펜티엄 프로세서와 영상

보드(Media Cybernetics, USA)가 장착된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표피간격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또한, 영상값을 조절하여 염색된 콜

라겐의 단면적을 계측 후 단위면적 당 콜라겐이 차지하는 밀도를 

산출하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실험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8일까지였으며, 실험에 이용한 쥐

들은 난수표를 이용한 무작위 추출 후 7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은 주었다. 실험기간 4일 또는 8일 동안 매일 체중과 사

료 섭취량을 측정하였고 4일과 8일에 체중을 측정한 후 상처부위

를 절제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 간의 

상처치유율, 표피간격, 콜라겐밀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

본 t-검정을 시행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

적 유의수준은 p < .05에서 채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체중 비교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의 4일 및 8일의 체중은 Table 1과 같다.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체중을 t-검정한 결과 4일에서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df=10, t=1.731, p = .114), 8일에서

도 두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df=10, t= 0.894, p = .392). 

2.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 간의 상처치유율 측정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상처 치유율은 Table 2와 같다. 

두 군의 상처 치유율을 t-검정한 결과 4일에서 CTL 추출물 처리군

의 상처치유율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df =10, t =3.791, 

p = .004), 8일에서도 CTL 추출물 처리군의 상처 치유율이 대조군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df=10, t=2.617, p = .026). 

3.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표피간격 측정

조직절편의 염색에서 피부 상처 유발 4일에서 두 군 모두 육아조

직의 상부가 가피로 덮여 있었으며, 8일에서는 표피가 재생되어 있

었다(Figure 1).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표피간격은 Table 3

과 같다. 두 군의 표피 간격을 t-검정한 결과 4일에서 CTL 추출물 처

Table 1. Body Weight (g) of Control and CTL Treated Rats at Day 4 and 
Day 8

Control CTL 
t p

M ± SD M ± SD

Day 4 229.67 ± 4.08 233.33 ± 3.20 1.731 .114
Day 8 237.50 ± 3.01 235.83 ± 3.43 0.894 .392

CTL = chemomile, teatree, lavender.

Table 2. The Wound Healing rate (%) of Control and CTL Extract-treat-
ed Rats at Day 4 and Day 8 

Control CTL 
t p

M ± SD M ± SD

Day 4 54.48 ± 5.64 67.02 ± 5.82 3.791 .004†

Day 8 75.75 ± 7.53 85.16 ± 4.57 2.617 .026*

*p< .05;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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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the epithelial gap between control and CTL extract-treated rat. (A) Control, day 4, (B) control day 8, (C) CTL day 4 and (D) 
CTL day 8. E = epidermis; Es = eschar; G = granulation tissue (H&E stained, × 100. Scale bar = 50 μm). 

Table 3. The Epithelial Attachments (mm) of Control and CTL Extract-
treated Rats at Day 4 and Day 8 

Control CTL 
t p

M ± SD M ± SD

Day 4 2.35 ± 0.47 1.22 ± 0.58 3.727 .004†

Day 8 1.15 ± 0.89 0.12 ± 0.19 2.765 .020*

*p< .05; †p< .01.

리군의 표피 간격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짧았으며(df=10, t=3.727, 

p = .004), 8일에서도 CTL 추출물 처리군의 표피 간격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짧았다(df=10, t=2.765, p = .02)(Table 3). 

4.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콜라겐밀도 측정

조직절편염색에서 육아조직 내 콜라겐섬유는 피부 상처 유발 4

일 및 8일의 CTL 추출물 처리군에서 강하게 염색되었으며 밀도가 

높게 나타났다(Figure 2A).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육아조

직내 콜라겐 밀도는 Table 4와 같다. 두 군의 콜라겐 밀도를 t-검정한 

결과 4일에서 CTL 추출물 처리군의 콜라겐 밀도가 대조군보다 유

의하게 높게 나타났다(df=10, t=3.727, p = .014). 8일에서는 CTL 추출

물 처리군의 콜라겐 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

의하지 않았다(df=10, t=2.765, p = .14) (Figure 2B). 

논  의

본 연구는 창상을 유도한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8일간의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CTL의 상처 

치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 간의 체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창상유

발과 CTL 추출물 처리가 체중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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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주고 있으며 이는 Jung (2008)이 아토피성 피부염유발쥐에 버

섯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유발쥐와 추출물 처리쥐 간의 장기와 체

중의 변화에는 유의성이 없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상응함을 알 수 

있었다. 

CTL 추출물 처리에 의한 상처치유율은 4일과 8일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CTL 추출물이 상처회복에 유효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다. 라벤더 성분 중 항균, 항

진효과가 뛰어난 리나롤(linalool)을 비롯하여, 저먼 캐모마일의 소염, 

살균, 흉터에 효과가 뛰어난 비사보롤(bisabolol), 카마쥴렌(chama-

zulene), 티트리의 살균, 항균, 상처에 효과적인 터핀알콜성인 터피네

올4 (α-terpineol)와 같은 성분들의 복합적인 생리활성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Maiche, Gröhn과 Mäki-Hokkonen (1991)이 캐모 마

일크림과 아몬드 오일이 전리선조사에 의한 급성 피부상처반응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피간격의 측정에 있어서 CTL 추출물 처리군이 대조군에 비해 

표피 간격이 유이하게 좁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는 

CTL 추출물이 손상된 표피를 재생시킴으로써 유효한 회복효과를 

보인 결과로서 본 실험에서 분석한 상처치유율의 결과와도 일치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먼 캐모마일의 비사보롤이나 비

사보롤옥사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나(Jakovlev, Isaac, 

Thiemer, & Kunde, 1979; Lee et al., 2008), 항산화 성분(Owlia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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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the collagen density in the dermis between control and CTL extract-treated rat. The green stained collagen fibers (arrow) 
in the regenerating dermis. (A) Control, day 4, (B) control day 8, (C) CTL day 4 and (D) CTL day 8. E= epidermis; Es= eschar; G= granulation tissue (MT 
stained, × 100. Scale bar = 50 μm). 

Table 4. The Collagen Density of Control and CTL Extract-treated Rats 
at Day 4 and Day 8 

Control CTL 
t p

M ± SD M ± SD

Day 4 0.08 ± 0.05 0.17 ± 0.05 2.977 .014*
Day 8 0.18 ± 0.08 0.24 ± 0.05 1.605 .140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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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또는 라벤더의 리나롤(linarol)이나 리모넨(limonen)에 의한 

항균, 항산화 성분(Cavanagh & Wilkinson, 2002; Lee, 2007)과 같은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CTL 추출물 처리군의 콜라겐 밀도는 대조군에 비해 

4일째 유의하게 높았으며 8일째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았다. 이는 상처치유 8일째는 4일째에 비하여 대조군의 경우도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아마도 콜라겐을 만드는 섬유모세포의 활성이 대조군에 비

하여 4일째는 유의한 활성증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의 

결과는 CTL 추출물이 창상유도로 손상된 피부의 재생에 필요한 

콜라겐 합성능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임으로써 표피의 재생을 유

도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본 실험의 상처치유율이나 표피간격의 

측정에 있어 유의한 치유효과를 나타낸 결과와도 일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Zhao (2009)가 창상유도의 백서에서 손상된 피부장벽

에 대하여 전기자극을 수행한 결과 콜라겐합성 및 TGF-β1 발현의 

증가에 의하여 피부재생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상처치유에 있어 CTL 추출물이 효과가 있

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허브에서 추출한 추출물인 정유를 이용한 창상관리 접근 시 치

료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블렌딩하여 이용되는 혼합물의 

과학적 근거제시가 미흡한 시점에서 CTL 추출물이 인체 다른 장기

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표피간격 및 콜라겐 밀도 변화를 통해 상

처치유율이 높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임상

과 지역 실무에서 간호사들이 허브추출물을 이용한 환자의 창상치

유 접근에 있어 수 많은 종류의 정유 중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브렌

딩 오일의 효능을 입증함으로써 창상치유간호에 남원자생 허브추

출물의 혼합물인 CTL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는데 의의

가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창상을 유도한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8일간의 

대조군과 CTL 추출물 처리군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CTL의 상처 

치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CTL 추출물이 상처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상처치유율, 표피간격, 콜라겐 밀도 측정 등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임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창상치유

에 있어 CTL 추출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원자생 허브 혼합 추출물인 CTL의 창상치유 효과에 관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원자생 허브 혼합 추출물 CTL과 

수입된 허브 추출물을 혼합한 CTL의 창상치유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허브 추출물을 혼합하여 창상치유

에 보다 효과가 좋은 혼합추출물의 효과에 대한 계속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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